
“New SPRING 봄은 새로운 시작이야"

처음 기획서를 작성할 때 그림을 그리던 저 로 써는 페이지 한 장 한 장 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그리고

차근차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지는 것을 보며 단계를 밟아가는 배움의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특히 예전에 본 책의 문구처럼 ‘우리는 나보다 창의적이고 위대하다’라는 말이 직접 와

닿았습니다. 다같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가려고 얘기하면 할 수 록 생각 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와이어프레임이나 UI에 넣어 적용 해보며 그 외에는 타운 왓칭 이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서 그 문제에 직접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디어를 정말 구현하고 있는 시각화 되고 실제로

보이는 작업을 하다 보니 이 서비스가 정말 만들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더 뿌듯 했습니다.

“영양가 있던 다양한 경험들”

저는 호기심이 많아 하고싶은 다양한 알바를 해보며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으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진학동안 사람심리에

관련 책을 읽고 사람들의 니즈(needs)를 분석 하는 것에 습관이 생겼고. 전공에서도 자연스레

사람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해결 해주며 서비스를 만드는 기획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양한

수업이 있었지만, 그중 앱 개선하는 수업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앱의 사용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사람들을 모집해 사용성테스트(usability)와 아이트래킹(eyetracking) 을 해보며 느낀 것은 그저

자료로 파악 하는 것 보다 실제 해보는 실험들이 더욱 정확하고 확인할 수 있어 보람 있고 즐거웠습니다.

또한 기획수업에서 막연했던 아이디어들을 사용자분석, 사례분석 ,벤치마킹 ,스토리보드 정보구조도로

차례대로 나오는 기획서를 보면서 불확실함을 정확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SPRING ROLL”

아이트래킹 과 프로젝트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직접 설문을 하러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의

니즈가 더욱 생생히 알 수 있게 되며, 미디어가 사람들의 삶에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정말

사람들의 니즈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통계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더 크게 와 닿고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 수업을 들으며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에서 제안을

공부하며 좀더 시사 하는 바와 명확하게 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과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요구하며 그럴 수 있다는 이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며 업무에 이해도도 높이고 동료와

사람들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HOW TO MAKE SPRINGROLL


